
<건축의 괴리감> - '일상에서 건축으로’

건축학도인 나는 일반인들과 건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면,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곤 한다.
이는 상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건축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느낀 괴리감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찰해 보았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들의 관계를 유지시
키는 것은 핸드폰, 더 나아가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고도 필수적인 
‘어플’에 건축을 녹여냈다. 그 어플이 지금부터 우리가 소개할 ‘건축로드’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여행을 갔을 때, 맛집에 들리고 예쁜 풍경을 보고 아주 잠시 건축을 관람한 뒤 숙소에 돌아오
기 바쁘다. 그 찰나에 건축의 역사나 재료, 상징, 작가의 의도 따위는 고려 될 수 없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는 힐링, 맛집 탐방을 위함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그 나
라의 역사와 문화, 언어,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여행의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
로 건축이다. 건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건축을 감상하는 동안은 
잠시나마 그 시대에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나를 그 시대에 더욱 더 선명하고 오랫
동안 머물 수 있게 해 줄 타임머신이 필요하다. '건축로드'는 당신에게 그런 타임머신이 되어 
줄 것이다.

'건축로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로드뷰의 입체성, 사전의 전문성 등 기존의 장점들을 강조했
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여행 할 수 있는 ‘지역 별 프로그램’이
나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들만 일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건축가 별 프로그램’ 혹은 건축의 
재료나 시대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구성했다. 이로써 기존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건축을 제시하고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한 시국에 맞추어 3D 로드뷰를 통해 집에서도 건축물을 감상하고 오히려 
진입이 불가능했던 곳도 디테일한 탐색이 가능하며, 날씨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다. 
건축의 이름이나 해당 위치의 건축물이 검색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건축의 사진, 이름, 재료, 
역사, 건축연도, 건축가, 특징, 양식, 공법 등 세밀한 정보를 구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 할 수 있게 했으며, 정보의 깊이에 단계를 두어 건축학도에서 일반인, 나아가 아
동들의 수준에도 맞추어 접근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알림이 울리는 위치 
시스템을 통해, 길을 가다 문득 발견한 건축에 대한 호기심을 즉시 해결하여 '일상에서 건축
으로' 향하게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고자 했을 때, 번거로운 검색 과정과 방대하고 반복되어 정돈되
지 않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에 시간을 쏟아야 했다. 하지만 '건축로드'는 최대 3번의 클릭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의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표시되고 검색창과 함께 사진을 통한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늘의 추천 건축물', '오늘의 추천 건축가' 등 추천 시스템을 메인에 배치하여 사용자
의 흥미를 유발 하고자 했다. 메뉴 페이지에는 앞서 소개한 테마 별 프로그램을 나열하여 선
택적인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완수 했을 때, 스탬프 부여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검색창에 건축물을 검색했을 때는 정보를 세밀하게 구분
하고 정보의 깊이를 조절하는 난이도 선택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다.           

           

  

이렇듯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기능만을 집약한 어플이 ‘건축로드’다.
처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건축이 인증샷의 뒷배경으로만 소비되는 아쉬움에서 비롯되었다.
건축은 건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들의 일상인 
건축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랐다.
우리는 단순히 구경하는 ‘관람’의 태도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며 평가하는 ‘감상’의 태도로 
건축에 임해야 한다. 고로 그 변화에 일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바이다.  

메인 페이지 테마 페이지 검색 페이지 스탬프 페이지

<건물에 대한 호기심을 강조한 어플리케이션 ‘건축로드’>

▶현재 위치의 주변에 있는 건축물 알림 표시

▶사진을 통한 검색 기능

▶오늘의 추천 건축가, 건축물 등 추천 시스템 

▶테마 별 건축 로드 프로그램

▶검색 결과 구분, 전체 보기, 난이도 조절, 좋아요 표시 기능

▶건축로드의 스탬프 부여 기능 


